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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Results in Recent 10-year Allergen Test 
about Patients with Urticaria

Ga Youn LeeㆍHae Young ChoiㆍKi Bum MyungㆍYou Won Choi
Department of Dermatology,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s：Urticaria is multifactorial disease. Type 1 hypersensitivity reaction plays an im-
portant role in developing or aggravating the disease, so determining of the causative allergens 
and avoiding them from patient’s environment are helpful in treating the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ositive rate of each allergens in urticaria patients and to assess 
the differences by sex, age, year, residence type and the duration of the disease.

Methods：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304 patients with urticaria who 
underwent skin prick test and 707 patients with urticaria who underwent serum allergen test at 
the department of dermatology in Mok-Dong Hospital, Ewha Womans University for 10 years from 
March 1998 to April 2008.

Results：In skin prick test, the positive rates of major allergen were D.farinae 52.0%, 
D.pteronyssinus 47.7%, cockroach mix 27.3%, weeds 15.8%, shellfish 15.1% in that order. 
D.farinae, D.pteronyssinus and cockroach mix had the highest positive rates in acute and chron-
ic urticaria, but the rates in acute urticaria were much lower than those in chronic urticaria. In 
serum allergen test, the positive rates of major allergen were D.farinae 31.8%, D.pteronyssinus 
24.5%, housedust 24.0%, acarus siro 11.0%, cat fur 9.3%. D.farinae and D.pteronyssinus 
showed the highest positive rates in 20s and cockroach mix in 40s.

Conclusion：Some allerge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positive rates by each 
parameter. Therefore identifying and analysing allergen trend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deprivation therapy in urticaria patients.

KEY WORDS：�UrticariaㆍSkin prick testㆍMAST-CLAㆍAllergyScreen immunoblotㆍAll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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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드러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질환으로, 항원과 

IgE 항체가 관여하는 면역기전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인항원을 찾음으로

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알레르기 피부검사의 하나인 피부단자시험은 민감도

와 재현성이 높고 혈청 총 IgE 및 특이 IgE 치 등과 높

은 일치율을 보여 임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만,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심한 피부질

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검사방법 

및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MA-
ST(multiple allergosorbent test) 화학발광법은 혈청

내 총 IgE 및 다수의 알레르겐 특이 IgE를 동시에 측정

하는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피부단자시험보다 민

감도는 다소 낮지만 특이도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AllergyScreen은 면역탁본법(immunoblot)을 

사용하여 혈청내 알레르겐을 감지하게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두드러기 환자 중에서 피부단자시험

을 시행받은 환자군과, MAST 화학발광법 또는 Aller-
gyScreen 면역탁본법을 시행받은 환자군 각각에서 양

성 반응을 보이거나 특이항체가 증가된 알레르겐의 종

류 및 빈도에 대해 조사하고, 각 군에서 성별, 연령별, 연

도별, 주거형태별, 질병이환 기간별로 양성을 보인 알

레르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른 연구들의 결과

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98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0년간 이화여자대

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에 내원하여 팽진과 소양

감 등의 임상 증상 및 이학적 소견을 통해 두드러기로 진

단받은 환자들 중, 피부단자검사를 받은 304명의 환자

들과 MAST 화학발광법 또는 AllergyScreen 면역탁본

Table 1. The allergens used in skin prick test and serum allergen test

Skin prick test Serum allergen test
  Inhalant Food       Inhalant Food

  D. farinae Milk Mussel       Yeast, bakers Soya beans
  D. pteronyssinus Wheat Herring       Birch-alder mix Milk
  Cockroach Egg Plaice      Oak white Cheese
  Cat fur Chicken Sardine       Rye Egg white
  Dog fur Pork Salmon       Mugwort Crab
  Mold1 Peanut Lobster       Ragweed Shrimp 
  Mold2 Chocolate Yolk       Alternaria Tuna 
  Grasses Cheese Rye flour       Aspergillus Codfish
  Trees Cod Oat flour       Cladosporium Salmon
  Weeds Shellfish Peach       Cat fur Pork 
  Ragweed Shrimp Orange       Dog fur Chicken
  Mugwort Oyster Lemon       Cockroach mix Beef 
  Flowers Mixed beans Grapes       House dust Citrus Mix
  Cotton Carrot Pineapple       D. farina Peach
  Kapok Cabbage Banana       D. pteronyssinus Wheat flour
  Feather Spinash Strawberry       *Buckwheat meal Rice
  Animal hair1 Pea Tamato       *Candida albicans Barley meal
  Animal hair2 Potato Apple       *Acarus siro Garlic

 Onion 

Peanut

*Tomato

* : Additional four allergens in AllergyScreen foo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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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시행받은 70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

토피피부염이 동반되거나 약물이나 물리적 인자가 원

인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1) 피부단자시험

피부단자 시험은 검사 전 최소 2주일 동안 경구 스테

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이 없었던 환자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54종의 호흡기 및 음식물 알레

르겐을 포함한 진단용 항원(Allergopharma, Germa-
ny)을 사용하였으며(Table 1), 양성대조액으로 히스타

민, 음성대조액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였다. 결과판

독은 검사 15분 후에 기록된 발적과 팽진의 크기에 따

라 양성대조액에 의한 반응과 같거나 큰 경우, 팽진의 

지름이 음성대조액보다 3 mm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경우

를 양성으로 하였다. 

2) 혈청 알레르겐 검사(MAST 화학발광법, Allergy-

   Screen 면역탁본법) 

1998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MAST CLA(Hitachi 

Chemical Diagnostic Inc., USA) 음식형 패널 35종을 

사용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Allergy-
Screen(r-biopharm, Germany) 음식형 패널을 사용

하였다(Table 1). AllergyScreen의 음식형 패널의 경우 

기존 MAST 음식형 패널에 있는 35종의 알레르겐에 향

미풀, 토마토, 칸디다곰팡이, 수중다리 진드기가 추가되었

다. 양성 반응은 총 IgE 등급과는 관계없이 알레르겐 

특이 IgE 등급이 2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Table 2). 

3) 환자병록지 조사

환자병록지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환자의 

연령은 10년을 기준으로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연

도는 1998~2000년, 2001~2002년, 2003~2004년, 

2005~2006년, 2007~2008년으로 구분하였다. 주거형

태는 아파트 거주군과 비아파트 거주군(단독주택 및 빌

라, 연립주택)으로 구분하였다. 유병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는 만성두드러기로 간주하였다. 

3. 통계분석

각 자료는 SPSS(Windows ver.14.0 ;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고, 피부단자시

험 및 혈청 알레르겐 검사의 알레르겐별 양성율과 각 변

수들과의 관계는 χ2-test를 통해 검정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피부단자시험

1) 피부단자시험군과 양성군의 성별 및 연령분포, 주거 

    형태, 유병기간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두드러기 환자 304명으로 남자 

150명, 여자 154명이었다.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는 238

명(78.3%)이며 성별분포는 남자 120명, 여자 118명이

었다. 양성군의 나이는 5세에서 78세까지로 평균나이

는 32.8세였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20대(22.7%)와 30

대(24.3%)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주거형

태별로는 아파트 거주군에서 78.6%, 비아파트 거주군에

서는 77.9%의 양성율을 보였으며, 양성군에서의 유병

기간은 평균 19.2개월(1일~360개월)이었다(Table 3). 

2) 피부단자시험군에서의 알레르겐별 양성율

(1) 알레르겐별 양성율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두드러기 환자 304명에서의 알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specific IgE level in serum allergen test 

Allergen-specific IgE class(MAST) Allergen-specific IgE class(AllergyScreen) 
  Class LU Content   Class IU/mL Content

  0 0-11 Non detectable   0 0.00- 0.34 None or hardly found
  1/0 12–26 Very low   1 0.35- 0.69 Low
  1 27-65 Low   2 0.70- 3.49 Increased
  2 66–142 Moderate   3 3.50-17.49 Significantly increased
  3 143-242 High   4 17.50-49.99 High
  4 .＞ 242 Very high   5 50.00-99.99 Very high

  6 ＞ 100.00 Extreme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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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겐별 양성율은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D.farinae) 

52.0%, 유럽집먼지 진드기(D.pteronyssinus) 47.7%¸ 바

퀴벌레(cockroach mix) 27.3%, 잡초(weeds) 15.8%, 조

개류(shellfish) 15.1%, 개털 13.2%, 쑥(mugwort) 11.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 성별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가장 흔한 알레르겐에 대한 성별 양성율을 비교한 결

과, 남성에서 여성보다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유럽집

먼지 진드기는 양성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바퀴벌레, 

잡초 등의 양성율은 여성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

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고양이털과 사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높은 양성률

을 보였는데 고양이털의 경우 남성 6.7%, 여성 14.9%의 

양성율을 보였고, 사과의 경우 남성 0.6%, 여성 4.5%의 

양성율을 보였다.  

(3) 연령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바퀴벌레의 경우 영유아기에는 양성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나이가 듦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20대 30.2%, 30

대 30.7%, 그리고 40대 32.8%의 양성율로 정점을 이루

다가 50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개

털은 10대에 25.9%로 가장 양성율이 높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0~9세까지

는 우유, 밀가루, 계란, 10대에는 조개류, 밀가루, 20대

에서는 조개류, 생선, 초콜릿, 바닷가재, 계란이 양성 반

응을 보인 가장 흔한 알레르겐 10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

었고, 이러한 음식물 알레르겐의 빈도는 30대 이상부

터는 현격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4) 연도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생선류, 조개류, 야채류(vegetables)는 2001년부터 의

미있게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꽃, 돼지풀(ragweed)은 

2005년부터 다시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다(Fig. 1).

(5) 주거형태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

는 알레르겐은 관찰되지 않았다. 

(6) 유병기간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304명 중 급성 두드러기군 84

명에서는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25.0%, 유럽집먼지 진

드기 21.4%, 바퀴벌레 11.9%, 조개류 6.0%, 곰팡이(mold) 

6.0%, 우유 3.5%, 생선 3.5% 순으로 양성 소견을 보였

다. 만성 두드러기군 220명 중에서는 아메리카집먼지 진

드기 62.3%, 유럽집먼지 진드기 57.7%, 바퀴벌레 33.1%, 

Table 3. Demographic data in patients underwent skin prick test

Total(n=304) Skin prick test(+) Skin prick test(-)

Male : Female 150 : 154 120 : 118 30 : 36
Mean age(years) 32.7(5-78) 32.8(5-78) 32.5(5-60)

Mean duration of
disease(months) 18.2 (8hours-30years) 19.2(24hours-30years) 15.0(8hours-6years)

Apt : Non-Apt 173 : 131 136 : 102 37 : 29
Apt : apartment group, non-Apt : non-apartment group

Table 4. The positive rates of major allergens in skin prick 
test

                    Total(n=304)

  Allergen No.of Patients(%)             

  D.farinae 158(52.0) 
  D.pteronyssinus 145(47.7) 
  Cockroach mix 83(27.3) 
  Weeds 48(15.8) 
  Shellfish 46(15.1) 
  Dog fur 40(13.2) 
  Mugwort 36(11.8) 

Fig. 1. The biannual differences in positive rates of each 
allergens in skin pri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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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20.9%, 조개류 18.6%, 개털 17.7%, 쑥 15.9%, 돼지

풀 15.0%, 꽃 13.4% 순으로 양성 소견을 보였다. 급·만

성 두드러기 모두에서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인 알레르

겐은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유럽집먼지 진드기, 바퀴

벌레였지만 급성 두드러기에서의 양성율이 만성 두드러

기에서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성 두드러기군을 유병기간별로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미만 및 10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을 때 통

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를 보이는 알레르겐은 없었다. 

2. 혈청 알레르겐 검사(MAST 화학발광법, Allergy-

  Screen 면역탁본법)

1) 혈청 알레르겐 검사군 및 양성군의 성별 및 연령분  

    포, 주거형태, 유병기간 

혈청 알레르겐 검사를 시행받은 두드러기 환자는 

707명으로 남자 341명, 여자 366명이었다.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는 363명(51.3%)이며 남자 192명, 여자 171

명으로 남자에서의 양성율(56.3%)이 여성(46.7%)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났다.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군의 나

이는 1세에서 75세까지로 평균나이는 28.0세였으며 연

령별로는 30대가 양성군의 20.4%를 차지하였고 1~9

세 사이도 양성군의 19.0%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 거주군에서 52.2%, 비아파트 거주군에서는 

50.5%의 양성비율을 보였으며, 양성군에서의 유병기간

은 평균 13.5개월(8시간~360개월)이었다(Table 5). 

2) 혈청 알레르겐 검사군에서의 알레르겐별 양성율

(1) 알레르겐별 양성율

혈청 알레르겐 검사를 받은 두드러기 환자 707명에

서의 알레르겐별 양성율은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31.8%, 

유럽집먼지 진드기 24.5%¸ 집먼지(house dust) 24.0%, 

수중다리 진드기(acarus siro) 11.0%, 고양이털 9.3%, 

개털 8.8%, 바퀴벌레 7.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2) 성별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남녀 모두에서 높은 양성율을 보이는 알레르겐의 종

류는 동일했으며, 흔한 7가지 알레르겐 외에 남성의 경

우 호밀풀(rye), 돼지풀, 쑥 등의 순서로 양성율을 보였

으며, 여성의 경우 치즈, 우유, 땅콩이 흔하게 관찰되었

다.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유럽집먼지 진드기, 돼지풀, 

호밀풀, 밀은 남성에서의 양성율이 의미있게 높았고, 

치즈는 여성에서 더 높은 양성율을 보였다(Table 7).  

(3) 연령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와 유럽집먼지 진드기는 20대

에 최대 양성율을 보였으며, 바퀴벌레는 영유아기에는 

거의 양성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40대에 13.6%의 가장 높

은 양성율을 보였다. 고양이털은 10세 미만에서 16.3%

의 최대 양성율을 보이다가 30대부터는 9% 정도의 거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patients underwent serum allergen test

Total(n=707) Serum allergen test(+) Serum allergen test(-)

  Male : Female 341 : 366 192 : 171 149 : 195
  Mean age(years) 29.0(1-85) 28.0(1-75) 29.6(1-85)

  Mean duration of
   disease(months) 12.6(8hours-30years) 13.5(8hours-30years) 12.3(36hours-30years)

  Apt : Non-Apt 416 : 291 217 : 147 199 : 144
Apt : apartment group, non-Apt : non-apartment group

Table 6. The positive rates of major allergens in serum al-
lergen test

                       Total(n=707) 
  Allergen No.of Patients(%) 

  D.farinae 225(31.8) 
  D.pteronyssinus 173(24.5) 
  Housedust 170(24.0) 
  Acarus siro 78(11.0) 
  Cat fur 66( 9.3) 
  Dog fur 62( 8.8) 
  Cockroach mix 51( 7.2) 

Table 7. The differences in positive rates of each aller-
gens according to sex in serum allergen test

Male(%) Female(%) p-value

D.farinae 37.8 26.2 0.030
D.pteronyssinus 29.6 19.7 0.046
Cheese 2.4 4.4 0.047
Ragweed 6.8 2.5 0.024
Rye 8.3 2.2 0.002
Wheat flour 5.3 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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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정한 양성율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음식물

에 대한 결과를 보면, 치즈의 경우 10대에 8.6%로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고, 돼지고기도 10세 미만에서 8.1%의 양성율을 보

인 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였다. 호밀풀, 복숭아의 경

우 5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였다(Fig. 2).

(4) 연도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유럽집먼지 진드기는 2003~ 

2004년에 최저 양성율을 보인 이후 점차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고, 집먼지(house dust)는 2001~2002

년도에 최저 양성율을 보인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07~2008년도의 경우 50.8%의 양성율을 보였다. 새

우는 1998년 이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즈, 돼지

고기, 쇠고기는 2005년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Fig. 3).

(5) 주거형태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비아파트 거주군에서의 바퀴벌레, 게, 향미풀(buck-
wheat meal), 토마토, 레몬·라임(citrus mix), 보리(ba-
rley meal)의 양성율이 아파트 거주군에 비해 통계적으

로 의미있게 더 높았다(Table 8).

(6) 유병기간에 따른 알레르겐 변화

급성 두드러기군에서는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32.7%, 

집먼지 26.9%, 유럽집먼지 진드기 25.5%, 수중다리진

드기 12.4%, 개털 10.0%, 고양이털 9.6%, 우유 5.9%, 

치즈 5.2%의 순으로 양성율이 높았으며, 만성 두드러기

군에서는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31.1%, 유럽집먼지 

진드기 23.8%, 집먼지 22.2%, 수중다리진드기 10.1%, 

고양이털 9.1%, 바퀴벌레 8.9%, 개털 7.9%, 쑥 5.8%, 호

밀풀 5.5%, 돼지풀 5.3% 순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유병

기간이 길수록 바퀴벌레의 양성률은 의미있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7) 혈청 총 IgE 수치와 알레르겐 특이 IgE의 양성률 

     간 비교

혈청 알레르겐 검사를 시행받은 707명 중에서 총 IgE 

등급이 2이상인 경우는 총 495명이었으며 이 중 212명은 

알레르겐 특이 IgE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알레르겐 특이 IgE 양성군 363명에서 총 IgE 등급

이 0인 경우는 5명(1.4%), 1인 경우는 75명(20.7%), 2인 

경우는 86명(23.7%), 3인 경우는 168명(46.3%), 4인 경

우는 29명(8.0%)이었다. 알레르겐 특이 IgE 양성군내에

서 양성을 보인 알레르겐수는 2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24.5%), 1개인 경우는 20.7%, 3개인 경우는 17.6%, 

4개인 경우는 12.4%를 차지했다.  

Table 8. The differences in positive rates of each aller-
gens according to residence type in serum allergen test 

Apt(%) non-Apt(%) p-value

Cockroach mix 5.3 10.2 0.008
Crab 1.5 3.8 0.035
Buchwheat meal 1.5 4.1 0.019
Tomato 0.7 2.8 0.026
Citrus mix 0.5 2.1 0.042
Barley meal 0.3 1.7 0.030
Apt : apartment group, non-Apt : non-apartment gro-
up

(+)%

Fig. 2. The differences in positive rates of each allergens 
according to age in serum allerg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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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biannual differences in positive rat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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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두드러기의 진단은 임상 증상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진단 내릴 수 있지만, 알레르겐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환

자의 병력 조사 및 이학적 검사, 생체내 검사와 실험실 

검사 등이 사용된다. 생체내 검사로는 피부단자시험이 

흔히 이용되고 실험실내 검사로는 RAST(radioallego-
sorbent test)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as-
say), 면역탁본법(immunoblot assay), FEIA(fluro-
enzyme-immunoassay) 등이 사용되고 있다2). 이러

한 방법들은 주로 IgE 매개성 두드러기가 의심될 때 도

움이 되지만,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피부단자시험이나 

알레르겐 특이 IgE 검사의 양성결과는 감작(sensitiza-
tion)을 뜻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과 불일치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하며3), 사회경제적 차이나 식습관 등

에 의해 알레르겐 감작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과 관련있는 알레르겐으로 의심될 경우 유발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4). 

피부단자시험 및 혈청 알레르겐 검사의 양성율은 사

용한 항원의 종류 및 수량, 판독 기준에 따라 저자들마

다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4-9). 본 연구에서는 피부단

자시험에서의 양성율이 78.3%, 혈청 알레르겐 검사에

서는 51.3%였으며, 피부단자시험 및 혈청 알레르겐 검

사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양성율을 보였다. 

또한 피부단자시험 양성군 중에서는 20~30대의 비율

이 높았는데, 20~30대에 최대 양성율을 보이다가 40

대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은 두드러기 환자뿐 아니

라, 천식, 비염등의 환자군 및 표본인구를 대상으로 한 

Pallasaho 등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981년 김 등5)은 피부단자시험에 있어 급성 두드러기

군의 주요 알레르겐은 조개류(shellfish), 계란, 우유, 생

선 등의 음식류로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급성 

두드러기군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겐이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였으며 그 다음이 음식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만성 두드러기군의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 

양성율 정도에 비해서는 양성율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민 등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유병율이 정확하게 알려

져 있지는 않지만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만성 두드러기

보다는 급성 두드러기에서 더 흔히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6)11)12),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음식물

로 인한 경우는 IgE 매개 면역작용으로 인한 것 외에도 

첨가물, 보존제 등에 의한 IgE 비매개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경구음식유발검

사 등이 도움이 된다3).

대부분의 국내 문헌에서는 두드러기 환자에 있어 가장 

흔하게 양성을 보였던 알레르겐은 집먼지진드기로 기

술하고 있으며, 집먼지(house dust)와 집먼지진드기

(house dust mite)가 단자시험 및 혈청 알레르겐 검사에

서 상호 연관성 있는 반응을 보인다는 문헌보고13)를 참

고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피부단자시험 알레르겐에 집

먼지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 보고와 유

사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진드기는 카페트, 매

트리스 등에서 주로 서식하며, 온도 25~30°C, 상대습

도 75~80%에서 주로 서식하지만 유럽집먼지 진드기

의 경우는 상대습도 45% 이하가 되어야 완전히 제거되

며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의 경우 더 낮은 온도와 습도

에서도 서식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 기후 등에 따른 진

드기 분포 및 감작률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Ma-
hesh 등14)은 만성 두드러기 환자 122명을 대상으로 아       

메리카집먼지 진드기, 유럽집먼지 진드기에 대해 피부단

자시험한 결과 64%의 환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대조군에서 28%의 양성율을 보인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진드기가 만성 두드러기와 연관이 있을 것임을 시

사하고 있으며, 이는 Caliskaner 등1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국내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게 잡초류 화분 중 피부

단자시험에서 가장 양성율이 높은 것은 쑥과 돼지풀이

며, 돼지풀과 꽃의 양성율은 2005년도부터 서서히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는 돼지풀의 연중 화분

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교통량의 증가 등에 따른 공

기오염이 돼지풀과 같은 식물의 번식에 증식 효과를 더 

배가하게 되며, 실외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

어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바퀴벌레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40대에 양성율이 제일 높았고, 개털의 경

우는 10대에서 가장 양성율이 높았다. Huss 등16)에 의

하면 진드기 및 바퀴벌레의 경우 현재의 알레르겐 노출 

정도가 심할수록 비례적으로 알레르기 피부 검사에서 양

성 소견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고양이털, 개털, 

곰팡이 알레르겐은 현재 노출정도와 피부검사 양성율

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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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를 많이 키우는 서구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이들의 양성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0)17)18). 

혈청 알레르겐 검사에서도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알레르겐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집먼지진

드기와 집먼지였다. 남성에서의 양성율이 56.3%로 여

성에서의 46.7%보다 높았고, 가장 흔한 알레르겐 7가지

는 남녀에서 동일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흔한 것들로는 

남성에서는 돼지풀, 호밀풀 등의 알레르겐이 흔한 반면 

여성에서는 치즈, 우유 등의 음식물 알레르겐이 흔하게 

관찰되었다. 김 등13)은 교차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집먼지진드기 2종과 집먼지, 우유와 치즈, 수목과 목초, 잡

초 사이에 동시 양성률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동시감작(co-sensitization)인지 교차

반응(cross-reactivity)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바퀴벌

레의 경우 피부단자시험 결과에 비해 혈청 검사법에서 

낮은 양성율로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

서도 피부단자시험 양성군 중에서는 3번째로 흔한 알

레르겐이었으나, 혈청 검사법 양성군에서는 7번째로 

흔한 알레르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먼지진드기의 경

우 피부단자시험에서는 연도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으나, 혈청 검사에서는 2003년도부터 증가추세가 관

찰되었고,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도 피부단자시험에서

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혈청검사에서는 2005

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소아와 성인으

로 대상을 구분한 임 등11)의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집먼

지진드기 및 집먼지류 외에 우유가 가장 흔한 알레르겐

으로 검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털, 고양이털, 돼지

고기 등이 우유보다 더 흔하게 발견되었다. 

혈청 알레르겐 검사는 총 IgE 검사 특이도가 낮고 특

이 IgE 검출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일차선별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도 혈청 알레르겐 검사군에서 총 IgE 등급이 2 이

상인 총 495명의 환자 중 212명(42.%)에서 특이 IgE 항

체에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에 있어 혈청 총 IgE의 증가유무와 관계없이 알레르겐 

특이 IgE가 양성일 경우 알레르기 질환을 확인할 수 있

지만, MAST 화학발광법에서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

가 음성인 경우에도 총 IgE 수치가 2 이상 증가되어 있으

면 약 70%정도에서 다른 알레르기 선별검사에서 알레

르겐이 발견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19), 알레르기 혈청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특히 총 IgE 수치가 높은 경우

에는 다른 알레르기 검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알레르겐 특이 IgE에 반응을 

보이면서 총 IgE 수치가 1 이하인 경우가 22.1%나 차지

하여 알레르기군과 비알레르기군을 구분하는데 있어 

적절한 혈청 총 IgE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혈청 총 IgE 농도가 66 IU/mL 

이상인 경우 흔한 알레르겐에 대해 특이 IgE를 가질 가

능성이 이보다 낮은 농도에서보다 37배 높았다는 보고

가 있었고20), 또한 증상은 없으면서 특이 IgE 검사에 

양성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대상을 이후 수년간 추적한 

결과 나중에 17%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21).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알레르기 혈청검사의 경우 조사

기간 동안 검사법이 화학발광법에서 면역탁본법으로 

변화되어 두 방법 사이에 민감도나 특이도에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박 등1)은 Allergy-
Screen과 피부단자시험간 일치도는 MAST와 피부단

자시험간 일치도에 비해 우수하거나 비슷한 성적을 보

였으며, AllergyScreen과 Uni-CAP system과의 비교

에 있어서도 민감도, 특이도, 일치도 및 상관성에서 허용

할 만한 성적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두드러

기 환자 중에서 임상 증상이 심하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피부단자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혈청 알레

르겐 검사를 시행했다는 점과, 본 연구가 10년간의 검

사결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로 정상 대조군이 없었으며 

두드러기의 중증도 및 임상증상간의 상관관계, 비염이

나 천식 등의 호흡기 관련 알레르기 동반 유무 등에 대

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알레르

기성 호흡기 질환에서도 피부단자시험이나 혈청 알레르

겐 검사에서 가장 흔히 감지되는 알레르겐은 집먼지 진

드기로, 두드러기와 호흡기 알레르기 동반시에 나타나

는 임상증상의 중증도 및 알레르겐 수 등의 변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10년간 두드러기 환자에서 

시행된 피부단자시험 및 혈청 알레르겐 검사 결과 가장 

흔하게 양성을 보인 알레르겐은 집먼지 진드기였다. 특

정 알레르겐이 임상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며 두드러

기를 유발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일

부 알레르겐은 성별, 연도별, 연령별, 주거형태별, 질병

이환 기간별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성율의 차이

를 보여, 알레르겐의 변화추세를 분석함으로써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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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요법 및 치료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    약

피부단자시험을 시행받은 304명의 두드러기 환자군

과, 혈청 알레르겐 검사를 받은 707명의 두드러기 환자

군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알레르겐의 종류 및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피부단자시험에서는 양성율이 78.3%로, 아메리카집

먼지 진드기, 유럽집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잡초, 조

개류, 개털, 쑥 순으로 흔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바

퀴벌레가 20~40대에서 30%정도의 양성율을 유지하다

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연도별로는 꽃, 

돼지풀이 2005년부터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고, 주거형

태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유병기간별로 구분

했을 때 급성 두드러기군과 만성 두드러기군 모두에서 

가장 흔한 양성 알레르겐은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유

럽집먼지 진드기, 바퀴벌레였지만 급성 두드러기에서

의 양성율이 만성 두드러기 양성율의 1/3 정도로 현저

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청 알레르겐 검사에서는 양성율이 51.3%로, 아메

리카집먼지 진드기, 유럽집먼지 진드기, 집먼지, 수중다

리진드기, 고양이털, 개털, 바퀴벌레 순으로 흔하게 나

타났다. 가장 흔한 알레르겐 7가지는 남녀 모두에서 동

일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흔한 알레르겐은 남성에서 호

밀풀, 돼지풀, 쑥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치즈, 우유, 땅

콩이었다. 연령별로는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와 유럽

집먼지 진드기는 20대에 최대 양성율을 보였으며, 바

퀴벌레는 40대에 13.6%의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아메리카집먼지 진드기, 유럽집먼지 진드

기는 2003~2004년에 최저 양성율을 보인 이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집먼지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07~2008년도의 경우 50.8%의 양성율을 보였

고,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도 2005년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거형태별로는 비아파트 거주군에서의 

바퀴벌레, 호밀풀, 향미풀, 게의 양성율이 아파트 거주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유병기간이 길수

록 바퀴벌레의 양성률은 의미 있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

였다. 

이처럼 피부단자시험과 혈청 알레르겐 검사에서 일

부 알레르겐은 성별, 연도별, 연령별, 주거형태별, 질병

이환 기간별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성율의 차이

를 보여, 알레르겐의 변화추세를 분석함으로써 환자의 

회피요법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심 단어 : 두드러기·피부단자시험·혈청 알레르기 검

사·알레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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